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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여름, UC Berkeley로 summer session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후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 전
Summer session에 합격했다면 바로 UC Berkeley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Summer session을 통한 학점인정은 3학점에서 6학점 사이로 가능한데, UC Berkeley의 수업료가 꽤 비싸기 때문에 보통 3학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목을 결정할 때 담당 교수님께서 학점 인정을 해주시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과목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목을 신청하고 나서 마음이 바뀐다면, 수업 시작 후 일주일 이내로 과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수강신청이 완료된다면 비행기표와 숙소를 알아봐야 합니다. 저는 출국하기 3달 전에 비행기표를 구매하여 약 93만원 정도에 SFO(샌프란시스코) in, JFK(뉴욕) out의 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탔던 중국의 동방항공은 저가항공으로, 왠지 불안하긴 했지만 연착이 조금 있었던 것 외에는 기내식도 맛있고 깔끔하여 좋았습니다. 그리고 숙소는 기숙사와 sublet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교류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 i-house는 기숙사비가 꽤 비싸서 저는 i-house를 이용하지 않고 sublet을 이용했습니다. Sublet은 UC Berkeley 페이스북에서 housing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여름에 방이 잠시 비는 동안 그 방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조건을 잘 보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저는 summer session을 같이 가게 된 친구와 함께 구하여 7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6주 동안 둘이서 $1650에 살았습니다. 이후 수도세, 전기세 같은 utility 비용으로 인당 $50 정도 더 지불하였습니다. 위치는 north 쪽에 살았는데, south 쪽보다 노숙자도 적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녁 이후에도 south 쪽은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반면 north 쪽은 조용하고 사람도 별로 없어 안전한 주거 지역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수강신청, 비행기표, 숙소가 완료되었다면 준비는 거의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저는 3학점만 수강하므로 ESTA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2~3일 내에 발급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전은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현지 ATM기에서 수수료 $3 정도에 돈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의 경우 저희가 미국에 간 이후 환율이 계속 떨어져서 점점 더 싸게 환전할 수 있었습니다.
챙겨가길 추천하는 물건은 220V를 110V로 변환해주는 돼지코입니다. 돼지코는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편리한데, 미국에서는 구하기 꽤 힘든 반면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여름이지만 Berkeley의 여름은 한국의 여름처럼 덥지 않습니다. 특히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햇볕이 따가워도 아침이나 밤에는 춥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Berkeley보다 바람도 많이 불고 더 추워서, 저는 여름옷만 거의 챙겨갔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모 후드를 사 입었습니다. 잔디밭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돗자리를 챙겨가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미국인들은 돗자리가 따로 없고, 맨바닥에 앉거나 담요를 이용합니다. 저는 작은 돗자리를 챙겨가서 아주 잘 썼는데, 더 큰 돗자리를 사려고 돌아다녀봤지만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외 다른 생필품들은 한국에서 챙겨가지 않았다면 미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출국 후
무사히 입국하였다면 bart를 타고 Berkeley로 갈 수 있습니다. SFO에서 downtown Berkeley까지는 $10 정도에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Downtown Berkeley역에 도착하였다면 근처에 aT&T 통신사에서 유심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3GB를 이용할 수 있고 문자와 통화는 무제한인 요금제를 선택하였습니다. 가격은 세금 포함하여 약 $50이었고, 저는 6주간의 summer session 이후에 2주 동안 동부여행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사용하였습니다.
역에서 숙소가 멀다면 버스를 타도 되지만 짐이 많다면 uber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Uber는 폰 어플로 호출할 수 있는데, 친구추천으로 promotion code를 받으면 $20를 할인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Uber promotion을 이용한 후에는 uber와 비슷한 lyft를 이용한다면 이 역시 promotion으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는 UC Berkeley 학생증을 발급 받았다면 버스 기사님에게 학생증을 보여주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C transit 버스라면 Berkeley 내부가 아니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저는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를 갈 때도 AC transit 버스를 이용하여 무료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생활
생활하는 동안 많이 가게 될 곳이 마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north Berkeley 쪽의 safeway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safeway를 자주 갔는데, safeway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있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친구가 사용하는 번호를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North 쪽 safeway 옆에는 Andronico’s community markets도 있는데, 여기는 UC Berkeley 학생이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녁은 주로 집에서 해먹었는데, 마트에서 두꺼운 스테이크를 사서 먹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고기가 싸고 맛있기 때문에 자주 드셔보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이외에도 wall greens라는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의 형식으로 약도 많이 팔지만 보통의 마트처럼 생필품도 팔고, 화장품이나 술도 팝니다. 이곳 역시 회원카드를 등록한다면 더 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없어서 저는 별로 가지 않았지만 trader Joe’s라는 마트도 꽤 싸고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는 만 21세부터이고, 술을 살 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ID card를 챙겨 다니시면 좋습니다.
평일에 수업이 끝난 후 시간이 빌 때면 학교 내의 memorial glade의 잔디밭에 누워 잠을 자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햇볕이 강렬하여 책을 읽을 때 썬글라스를 끼고 봐야 되는 단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없는 여유를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RSF라는 학교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 UC Berkeley 학생은 무료이기 때문에 저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직접 가서 사도 되지만 아마존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산이라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싸고, 처음 살 때 학생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송장소는 숙소로 해도 되지만 학교에 있는 아마존 locker에서 물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가 볼 곳
Berkeley 주변에서 가 볼만한 곳이라면 역시 샌프란시스코가 먼저 떠오릅니다. Union square에 간다면 쇼핑을 할 수 있고, pier39에서는 바다사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golden gate bridge, Lombard street, Sausalito, 기라델리 등 볼 것이 꽤 다양합니다. Sausalito를 갈 때 ferry를 이용한다면 clipper card를 사서 표를 끊는 것이 그냥 표를 끊는 것보다 더 쌉니다. Clipper card는 $3인데, bart나 버스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굳이 살 필요를 못 느껴서 안 사고 있었는데 Sausalito에 ferry를 타고 가기 위해 구입하여 좀 아까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 관광장소 외에 샌프란시스코의 큰 미술관인 SF MOMA는 7층까지 있는 거대한 미술관이어서 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친구가 야구에 관심이 많아 야구 경기를 보러 AT&T park 야구장에도 갔는데, 평범한 야구장들과 다르게 야구장 뒤로 바다가 있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경기도 재미있었지만 그 풍경이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muni라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Muni는 버스, 트램, 지하철 형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한번 탈 때는 $2.25이고 clipper card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게 현금을 지불할 수도 있으나 거스름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정 시간 내에 탄다면 무료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야구에 관심이 많다면 오클랜드 야구장도 추천 드립니다. AT&T park보다 가깝고 가격도 쌉니다. 저희는 불꽃놀이 하는 날에 경기를 보러 가서,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 안의 잔디밭 위에 누워서 불꽃놀이를 구경하여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차를 렌트하여 여행한다면 훨씬 편합니다. 저희는 친구 한 명이 국제면허증이 있어 산호세와 스탠포드, 요세미티에 차를 렌트하여 갔다 왔습니다. 산호세에서는 구글, 애플,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러 회사를 볼 수 있었지만 회사 안에 들어가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하우스메이트가 야후에서 인턴을 하여 야후 본사 내부를 구경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지인을 통하거나 따로 연락하지 않는 이상 야후는 건물 내부에 주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세미티의 경우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가서도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돌아다녀야 하지만 미국에 있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장소였습니다. 특히 밤에 하늘을 보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볼 수 있으니, 한 번쯤 다녀오시길 추천 드립니다.
그 외에도 저는 주말에 LA도 다녀왔는데, 같은 캘리포니아주이지만 샌프란시스코, 버클리와는 또 다른 날씨에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LA에서는 버버리힐즈, 게티센터, 그리피스 천문대, 할리우드거리, 산타모니카 해변, 마담투소 등을 다녀왔는데 매우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LA에서는 이동할 때 대중교통보다 uber를 추천합니다. 샌프란시스코보다 가격이 훨씬 싸고, uber pool을 이용한다면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